
문성식 작가는 국제갤러리 부산점에서 세 번째 개인전 ‘Life 삶’을 28일까지 가진다. 오금아 기자

‘긁어내다. 휘두르다. 게워 내다.’

작업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달랐다. 작가의 신작 유화 드로잉도 남달랐다. 문성식 작가는 두껍게 바른 유

화 위에 연필로 바탕을 긁어내는 그림을 그렸다. 유화와 연필이라는 단순하고 오래된 재료를 이용한 그

림. 문 작가는 인간의 원초적인 그리기를 이야기했다.

“인간이 하는 표현 행위 중 긋는다는 것은 인류 시작부터 있었죠. 도상을 그어서 자국을 남기는 것이 그

림이 됩니다. 드로잉할 때의 마음은 그리기의 원형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죠. 최소의 환경에서 나라는

사람을 휘두르는 방법, 즉 변수는 저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. 제가 자라면서 생긴 미감이 자연스럽

게 녹아들 수밖에 없는 상태죠.”

화가 문성식 개인전 ‘Life 삶’ 28일까지

국제갤러리 부산점 신작 유화 드로잉

유화 위 연필로 긁어내 휘두름 궤적 남겨

대형 장미 작업 ‘그냥 삶’ 삶의 궤적 표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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긁어내고 휘두르고… 세계의 조각을 그리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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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성식 '정원과 두 남자'. 국제갤러리(사진 안천호) 제공

문성식 '가을 정원'. 국제갤러리(사진 안천호)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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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성식 개인전 ‘Life 삶’이 부산 수영구 망미동 F1963에 위치한 국제갤러리 부산점에서 열리고 있다. 전

시는 28일까지 이어진다. 이번 전시에서 문 작가는 100여 점의 유화 드로잉 시리즈 신작을 공개했다.

문 작가는 유화 드로잉과 스크래치 기법을 2019년 전시에서 처음 선보였다. “국제갤러리에서 2011년

첫 개인전을 하고 두 번째 전시까지 간격이 길었어요. 가장 나다운 그리기를 목표로 세웠는데 그림이 잘

안돼 강의도 다 정리하고 부산으로 왔어요.” 4년 전의 이야기다.

‘Life 삶’은 2019년 공개한 기법의 완성도를 끌어올린 가운데 ‘미묘한 차이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다양한

실험’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자리다. 문 작가는 캔버스 바탕에 일종의 종이죽을 올리거나 젯소를 발랐다. 

유화도 한 번만 작업한 것이 있고, 완전히 건조한 뒤에 다시 올린 것도 있다. 이런 작업은 단순한 재료에

변수를 더하고, 긁어내는 그림을 그릴 때 ‘저항’을 만든다. 종이죽을 안 바른 것은 요철이 없어 동적인 선

이 강하게 들어가고 연필 흑연도 더 잘 녹는다.

문 작가의 유화 드로잉 시리즈는 소품 작업이다. 크기는 작지만 그림 속에는 다양한 세계의 조각이 담겼

다. 경북 김천 고향 집 정원, 거리의 나무, 고속도로에서 보는 산, 부동산을 보러 다니는 사람 등 작가 앞

에 노출된 일상 풍경이다. 작가가 거주하는 달맞이길에 오토바이를 타고 몰려다니는 세 청년을 그린 ‘그

들이 사는 세상’, 불법주차 딱지를 받는 모습을 다룬 ‘재수 없는 날’도 있다.



Page 4 of 6

“어떤 것은 아름다워서, 어떤 것은 퍽퍽해서, 어떤 것은 의미심장해서 그립니다.”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

‘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다’ ‘이거 좀 보라’는 메시지다. 문 작가는 생경한 것, 본 듯하지만 보지 못한

것을 그리고 싶다고 했다. 유화 드로잉 작업 중간중간 그린 과슈화(구아슈화) 9점도 있다. ‘세드엔딩’은

은은한 색상과 섬세한 표현이 눈길을 끈다.

“화면의 모든 부분을 어루만지고 휘둘러서 이야기를 만들어요. 유화는 반 젤리 상태라서 그 휘두름이 고

착된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죠.” 휘두름의 궤적이 남겨진 그림은 캔버스 앞에 문성식이 있었음을 증명한

다. 또 ‘세계의 조각’을 문성식이라는 ‘지금 사람’의 감수성으로 새겨 넣었음을 의미한다. 문 작가는 자신

을 잔잔하게 휘두르는 호흡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했다.

문성식 '세드엔딩'. 국제갤러리(사진 안천호)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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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성식 작가의 유화 드로잉 시리즈 중 '땅의 모습' 작업들. 오금아 기자

이번 전시에는 2021년 전남 국제 수묵비엔날레에 출품한 ‘그저 그런 풍경: 땅의 모습’ 연작도 선보였다. 

산수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이다. 문 작가는 “겸재 정선, 단원 김홍도, 박수근, 이중섭 작가의 작품을

좋아한다”고 말했다. 그는 “내가 만나는 작품·장면·사건이 내면에 흡수되어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고, 그

것을 게워 내서 화면에 새겨 넣는다”며 ‘제비가 제비집을 짓는 느낌’으로 작업한다고 했다.



Page 6 of 6

Go to: http://www.busan.com

문성식 개인전 'Life 삶' 설치 전경. 국제갤러리 제공

대형 장미 시리즈인 ‘그냥 삶’은 연필이 아닌 칼로 긁어낸 작업이다. 벽화의 질감과 민화의 구도감을 혼

합해 ‘지금 사람과 지금 정서’를 표현했다. 화려하던 장미가 시드는 모습에서 ‘삶의 궤적’을 읽어낸 작품

으로, 그림 속 거미는 죽음을 상징한다. 작가는 다음에 장미 외에 다른 대상도 넣어서 그려보고 싶다고

했다.

문 작가는 2005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에 만 25세 최연소 작가로 참여했다. 너무 빨리 주목을

받은 만큼 심적 부담도 컸다. “노하우를 쌓을 시간이 고여있어야 하는데, 갓 졸업한 대학생이 무슨 노하

우가 있었겠어요. 작가는 솔직하고 진실되고 꾸준해야 해요. 그래야 그림에서 응축된 아웃풋(Output)이

나오거든요. 그림만 그리면 그릴 것이 없어지니까, 일상에 노출되는 시간을 억지로라도 만들려고 생각

하고 있어요.”

http://www.busan.com/view/busan/view.php?code=2022020610322578651

